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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의 예비 후보들이 쏟아내는 허망한 약속들이 가관입니다.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경쟁해 보겠다고 민주당적을 가진 20여명의 후보들은 일반인들의 쓴 웃음을 자아내는 약속을 거리낌 없이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대학생들이 짊어지고 있는 수업료 부채를 개인당 $5,000씩 탕감해 주겠다고 약속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는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무상 건강 보험 혜택을 약속합니다.  기타의 민주당 예비 후보들도 대학 수업료 면제, 주민 모두에게 생활 수입 보장, 무료 건강 혜택, 및 부채 탕감 등의 약속을 난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독재자들도 허황한 약속을 난발했습니다. 김일성은 모든 인민이 이 밥과 소고기국을 먹게 헤 주겠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대선에서 폴 본 힌덴버그 (Paul von Hindengurg) 와 경쟁했던 아돌프 힛틀러 (adolf Hitler)는 “자유와 빵”을 대선 구호로 내 걸고 모든 독일의 처녀들에게 남편을 마련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모든 소련의 인민에게 더 좋은 음식과 일자리를 약속했었습니다. 기타 여러 공산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에서 독재 자들도 허울 좋은 약속으로 인민을 통치했습니다.
지상 낙원을 약속한 독재자들, 특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의 통치자들이 거침없이 난발한 약속들은 전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천국에 가까운 낙원의 꿈에 비교 한다면 자본주의는 처참하게 실패한 제도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신의 세계인 낙원과 현실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존재하는 제도를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창출한 어떤 이념보다 나은 결과를 배출했습니다. 현세에서도 자본주의 하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사화주의나 공산 주의 제도 하에 살고 있는 국민보다 월등히 나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제도라고 불리는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상 그다지 오래된 경제제도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동료 인간에게 좋은 서비스와 동료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생산품을 마련함으로써 부를 축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 디 락커펠러 (John D. Rockefeller) 같은 창업자는 석유를 성공적으로 마케팅 해서  1865년에 한 갤론에 58센트 하던 것을 1900년에 7 센트로 낮춰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헨리 포드 (Henry Ford)는 일반인이 탈 수 있는 자동차를 공급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원하고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고 제공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인데 이 원리를 순리대로 잘 준행하여 무수한 평범인들이 부를 축적했습니다. 허황한 약속을 난발한 사회주의나 공산 국가들에서 그런 실현성 없는 약속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국민들이 빈곤에 허덕이게 되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
